
본 당 소 식 
주간 전례 

월 일 화 저녁 시 성녀 가타리나 기념 4 29 ( ) 8 , ▶ 

월 일 목 낮 시 부활제 주간 목요일 5 1 ( ) 12 , 6 ▶ 

월 일 금 저녁 시 이냐시오주교학자기념 5 2 ( ) 8 , ▶ 

월 일 토 낮 시 성모 신심 5 3 ( ) 12 , ▶ 

본당 대청소 

오늘은 본당 대청소의 날입니다 각 구역별로 . 

청소 담당구역이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. 

한분도 빠짐없이 참가하시어 깨끗한 성당을 만 

드는데 협조하여 주십시오. 

사목회 

월 일 오후 시 사목회가 있습니다 4 30 7 . 

본당의 날 행사 준비 관계로 한 주간 앞당겨서 

실시합니다. 

성시간 

월 일 금요일 저녁 시미사와 함께 성시간 5 2 8 

성모신심미사 

월 성모신심미사가 일 토요일 시에 있습니다 5 3 12 . 

본당의 날 행사 

다음주 월 일은 번째 맞는 본당의 날입니다 5 4 14 . 

미사 후 성모동산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. 

식사는 각 구역별로 준비하여 주십시오. 

친교식사와 꽃 봉헌 

각 구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친교식사에 적 

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십시오. 

구역 에세 봉헌하는 제대 꽃은 화려함이 아닌 기 

도로서 봉헌하여 주십시오. 

친교식사와 제대에 봉헌하는 꽃은 경쟁의 대상이 

아닌 나눔이며 기도입니다. 

월 구역모임 4 

구역 토 오후 시 성당친교실 1 : 4/12( ) 8 , ▶ 

구역 토 오후 시 성당친교실 2 : 4/19( ) 3 , ▶ 

구역 토 오후 시 주승재형제댁 3 : 4/19( ) 7 , ▶ 

구역 토 오후 시 성당 친교실 4 : 4/ 5( ) 6 , ▶ 

구역 월 오후 시 전상훈형제집 5 : 4/28( ) 7 , ▶ 

구역 토 오후 시 이화영형제집 6 : 4/19( ) 6 , 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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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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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있는 맛 

오렌지를 먹는다. 

오렌지는 향기롭다. 

한 쪽 한 쪽 과육의 맛이 다 다르다. 

모든 생명은 제 나름의 의외성을 갖고 있다. 

흉내낸 생명에는 그런 것이 없고 언제나 맛이 

똑같다. 

복제품 기성품은 애초부터 죽어 있다 , . 

오직 생명만이 제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이다. 

오렌지 한 쪽 한 쪽의 맛이 다 다르듯이 * 

사람의 맛 사랑의 맛도 매일 매 순간 다 다릅니 , 

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. . 

박제된 짐승처럼 흉내 낸 생명 화석처럼 굳어져 , 

버린 사랑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만 , 

이미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상태의 연장일 뿐 

입니다. 

사랑을 하는 것은 매 순간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 

다 살아있는 맛 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. ' ' . 

부활 제 주일 6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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